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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국대선발전…광주수영대회분위기고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개막이58일앞으로다가온14일, 광주시동구서석동조선대운동장에마련된하이다이빙경기

장의공정율이 80%에달하는등막바지인프라확충사업이진행되고있다. /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18일경영국가대표2차선발전

다음달오픈워터 동아수영대회

마스터즈신청3200명넘어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12

일 ~28일)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전이

잇따라열리는등대회분위기가고조되

고있다.

(사)대한수영연맹은 오는 18일 2019

경영국가대표2차선발대회를비롯해오

픈워터수영국가대표선발전, 동아수영

대회등을잇따라개최한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

터수영(OWS)국가대표선발전은다음달

9일에는경남통영시한산면일원에서열

린다.오픈워터수영은 물속의마라톤으

로 불리며, 바닷가에서 진행되는 장거리

수영경기로남여팀경기로치러진다.남

녀5km,10km등종목으로치러진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경기장은여

수시엑스포해양공원일원으로,광주대회

에는 5km, 10km, 25km 등모두 7개의

금메달이걸려있다.

세계수영대회개막을앞두고광주시가

주관하는 제 91회 동아수영대회는 최종

리허설에해당한다.경기종목은경영,수

구,다이빙,아티스틱스위밍등으로오는

6월 5일∼9일까지 광주남부대 국제수영

장에서진행된다.

광주에서열리는전세계수영동호인들

의축제인 2019광주FINA세계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선수등록도진행되고있

다. 광주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지난 4월 현재 전세계 참가 신청

자가3200여명을넘어서고있다.

광주 마스터즈 대회는 오는 8월 5일~

18일까지광주와전남여수일원에서개

최된다. 경기종목은경영, 다이빙, 오픈

워터수영, 수구, 아티스틱수영등이다.

마스터즈대회는 6개 경기가 치러지는

선수권대회와달리하이다이빙을제외

한5개종목63경기가치러진다.

광주대회에출전할수구팀대진은지난

4월확정됐다.조추첨을통해대한민국남

자팀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와

함께 A조에 편성됐으며, 여자팀은 캐나

다,헝가리,러시아와함께B조에편성됐

다. 수구는남자 16개팀, 여자 16개팀이

각4개팀씩4조로나눠경기를치러순위

를결정하고,이후순위결정전을통해최

종 우승팀을 확정한다. 수구경기는 7월

13일부터7월27일까지14일간남부대학

교경기장에서열리며, 일반 수구경기보

다규모가작은비치수구도광주수영대회

시범종목으로처음열린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경영,다이

빙, 아티스틱수영,수구, 하이다이빙,오

픈워터수영등 6개종목에서76개경기

가열린다.금메달은총186개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김민서회장기양궁 2관왕명중

단체전에선아쉬운준우승

순천대강수빈70ｍ서금메달

국내양궁을대표하는광주여대가제36

회회장기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여

자대학부단체전에서아깝게금메달을놓

쳤다.

광주여대는 14일 전북 오수국제양궁장

에서열린대회결승전에서인천대와슛오

프까지가는접전끝에세트스코어 5-4로

고배를마셨다.

4강에서 동향 순천대를세트스코어5

-1로꺾고결승에진출한광주여대는계명

대를 6-0으로완파한인천대를상대로팽

팽한접전을펼쳤다.

1세트를49-57로내준광주여대는2, 3

세트를53-51, 55-53으로잡았으나4세트

에서51-55로패하며슛오프에돌입했다.

광주여대김민서는여자대학부(퀄리피

케이션) 70m와 60m에서 각각 336점과

348점을 기록하며 금메달 2개를 목에 걸

었다.국가대표상비군인김민서는김정훈

(조선대)과팀을이룬혼성전에서도동메

달을추가했다.광주여대정시우는올림픽

라운드로 치러진 개인전 4강에서 장민희

(인천대)에게패해3위에머물렀다.

순천대선수들의활약도두드러졌다.순

천대는 강수빈이 70m에서 336점을 기록

하며공동 1위(금메달)에오른데이어단

체전3위를차지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광주 전남장애학생체육대회 굿스타트

육상 역도서잇따라금메달

광주전남선수단이전국장애학생체육

대회에서쾌조의스타트를끊었다.

광주시선수단은14일전북익산공설운

동장에서개막한사전경기에서금메달2,

은메달5,동메달2개를따냈다.전남선수

단도금2, 은1, 동2 모두 5개메달을수확

했다.

육상 부문에첫출전한김지혜(광주상

무중 F20여자포환던지기)선수가광주선

수단에첫번째금메달을안겼으며,역도의

손아영(선광학교 초등부지적장애여자-

60kg스쿼트)선수도금메달을획득했다.

박은숙(무진중 F20 여자포환던지기),

박수진(선광학교중등부 T20 400m), 임

보석(세광학교 고등부 F11~12 원반던지

기)선수는은메달을목에걸었다. 수영에

서는 안성빈(주월초 S5~6 남자 자유영

100m)과육상부문에서정시호(선광학교

초등부 T20 남자 멀리뛰기) 선수는동메

달을목에걸었다.

전남선수단에서는정아정(소림학교여

T20 1500m),김유나(은광학교고3 여F

12 포환던지기 ) 선수가금메달을획득했

다. 김한나(덕수학교여 T20 1500m) 선

수는은메달, 최지찬(덕수학교 T20 1500

m), 김경민(영화학교 T20 남 높이뛰기)

선수는동메달을획득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